
반덤핑 판정이 절대 필요하다???
한국화학 , 수산화 알루미늄 공장 가동중단 … 일본산 덤핑으로

2001년 6월 민영화된 한국화학(옛 한국종합화학)이 일본기업들의 덤핑공세로 4개월째 공장가동을 중단해 존

폐위기에 처했다.

한국화학은 일본기업들이 국내 판매가격을 톤당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덤핑공세를 펼치자

2002년 2/4분기 시장점유율이 30%에서 15%까지 떨어지고 재고가 누적돼 8월 이후 공장가동을 전면중단하고

있다고 11월18일 주장했다.

한국화학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상하수처리제, 인조대리석, 세라믹, 내화물, 연마재 등 첨단 신소재의 기초

원료인 수산화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회사로 목포 대불산업단지 10만여평에 21만톤 플랜트를 가동해 왔다.

한국화학은 2002년 7월 국내 산업피해와 산업안정화 지연을 이유로 일본산 제품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으

며, 8월 무역위원회로부터 덤핑률 113.8%로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데 이어 12월 예비판정을 기다리고 있

다.

한국화학은 수산화 알루미늄의 일본 판매가격이 톤당 35만원대인 반면 국내에서는 절반도 안되는 15만원대

로 낮춰 판매하는 것은 한국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수산화 알루미늄과 2차제품 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70%이고 국산은 30%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며 앞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할 때 매년 1200억원 이상의 외화유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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